
2020년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기출 총평 (김정호 교수님)

1. 총평
올해 출제된 민사집행법 문제는 민사집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첫 해 시험문제처럼 체감 난도
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의 양은 차치하더라도 새로운 지문을 폭탄 투하 하듯이 
마구 던져 놓은 느낌입니다.
실력이 좋은 수험생이라도 10문제 이상은 틀릴 것으로 보이고 실수하여 틀릴 것을 감안하면 
총 15문제를 더 틀릴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20문제를 맞추었다면 합격권이라고 보여집니다.

2. 문제의 난도
문제의 수준이 높다기 보다 누가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의 싸움인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
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라도 정답을 가리고 있어서 정답 찾기가 매우 까다로운 시험
이었습니다.

3. 민사집행법의 공부방향
기출문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로 출제될 시험 모두를 준비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기출된 지문은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민사집행법의 시험 경향이 현재와 같다면 고득점을 포기하는 공부방법으로 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출제 경향에 맞추어 공부를 하려면 매우 많은 양의 공부가 필요하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